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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경제분과 권고안

< 종합의견 >

□ 운곡천 유역 홍수피해 저감과 용수공급대책으로 봉화군에서 검토 

요청한 봉화댐과 관련하여 경제분과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.

ㅇ 지역 특성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, 농업용저수지 재개발, 천변

저류지, 하천정비 등 댐 이외 홍수방어 대안은 실행가능성이 낮아, 지역에서

적극 요청하는 봉화댐 추진이 더 타당함을 제시.

-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은 지형적으로 추진 어려움, 천변저류지는 

지형적 한계와 홍수피해 저감효과가 낮음.

- 하도확폭 및 제방증고는 국가기반시설 등 간섭, 국가 재정 낭비 소지, 대

규모 주민 이전필요, 제방증고 시 공사비는 댐공사비 보다 많이 소요됨.

ㅇ 또한, 위원 의견으로 댐건설로 인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

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는 노력이 필요하며,

- 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 및 관광 자원화 등 

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필요.

ㅇ 제시된 자료가 댐 기본구상 수준으로서 검토에 한계가 있음.



- 2 -

< 위원 의견 >

(위원) 김원석, 허현승

ㅇ 운곡천 유역은 ‘02년 태풍 ‘루사’, ‘03년 태풍 ‘매미’, ‘08년 집중호우

(특별재난지역 선포)로 지속적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홍수피해 

저감대책으로 봉화댐을 검토.

ㅇ 춘양면의 홍수피해 예방과 백두대간 수목원 등 필요 용수공급을 

위해서 봉화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.

ㅇ 홍수방어 대안으로 농업용저수지 재개발, 천변저류지, 하천정비 등을

검토한 결과.

- 농업용저수지 재개발은 수용량이 작고 계곡부가 아닌 평지에 위치

하는 등 지형적인 이유로 어려움.

- 천변저류지는 충분한 저류공간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홍수피해 저감

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.

- 하도 확폭 및 제방증고 등 하천정비는 국가 기반시설(영동선) 이전,

최근 복구된 하천의 재정비 등 국가 재정 낭비 소지, 대규모 이주로

사회적 논란 예상됨. 또한 제방증고시 공사비는 약 394억원으로 

댐 공사비 273억원 보다 많이 소요됨.

ㅇ 저수면적이 작고 수몰가구가 약 10가구 정도로 사회적 논란이 적고,

지역에서 적극 요청하는 봉화댐 추진이 합리적.

(위원) 허현승

ㅇ 댐과 봉화군 개발계획을 연계,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여 지역

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부가편익 창출 노력.

- 댐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높여 관광자원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

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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